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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황의 선출에 관한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의 담화문
"오늘은 가톨릭 전 교회에게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
2005-5-31.
오늘은 가톨릭 전 교회에게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전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은 새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세상에 보내주심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시선을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맞춤으로써 그분 안에서 빛과 평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푸스 데이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 교우들의 심정을 확실하게 표명하면서 저는 베네딕토 16세 교황께 우리가 깊은 친교로서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히 일치할 것임을 확신시켜드리는 바입니다. 새 교황께서는 저희 사도직의 사명을 잘 알고 계시며 오푸스 데이의 창설자이신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의 유일한 열망인 성 교회에 봉사하고자 모인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기쁨 어린 노력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교황 성하와의 일치와 함께 저는 또한 오푸스 데이의 충실한 회원들 모두의 기도와 애정과 합하여 저의 깊은 자녀로서의 애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가 가득찬 가운데 기다리던 요 며칠 동안 로마 교황의 막중한 책무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요구되는 그분의 사도직, 그리고 그분의 어깨에 놓여진 사명감의 무게에 관해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제 교황께서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어떻게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애정에 또한 선한 의지의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의 애정에 힘입을 수 있는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선종과 신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선출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은 수백 만의 사람들에게는 우선은 우리의 사랑하는 목자 요한 바오로 2세의 상실로부터 오는 슬픔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곧 새로운 목자를 선물로 받게 된 기쁨을 통해서, 실로 신앙의 경이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살아 있는 일치의 표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새 봄을 맞이하여 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당신의 후임자 교황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또한 베드로의 새로운 후계자의 선출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이 만끽하는 기쁨 속에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경이적인 연속성 앞에서 새삼 놀라게 됩니다.
+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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